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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 이사야 6:8 - 
 

 

케냐 선교의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케냐에서 문안 올립니다. 그동안 평안 하셨는지요? 처음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받고 케냐에서의 삶을 시작한지 한달 후면 벌써 10 년째가 됩니다. 이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의 모습과 그리운 얼굴을 떠올리며 생각해보니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던 시기부터 아프리카 

선교에 동역해주신지 15 년이 넘는 분들도 계시고 케냐에서의 기간과 같은 10 년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흐르는 시간만큼 더 깊어진 사랑으로 케냐를 마음에 품어주시고 아울러 선교사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시며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2019 년의 

마지막 달에 사랑하는 분들을 마음에 그리며 기도편지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 28:19) 

     올해부터 시작된 신학교육 사역이 은혜 가운데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신학 Certificate 과정은 12 명의 

전도사님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으며 2020 년 1 월에 세 번째 학기를 시작합니다. 신학 학사 과정은 첫 

학기를 잘 마쳤고 1 월부터 봄학기가 시작되며 7 명이 시작했지만 이제 신입생까지 12 명이 학업에 

임하게 됩니다. 수업을 진행하며 계속 듣게 되는 학생들의 탄성, 웃음, 아멘 소리에 선교사의 마음은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마라퀫과 

케이요 부족의 모든 교회 위에 부흥의 축복을 내려 주실줄 믿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 귀한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7 명의 학생들이 첫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주신 모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갈 줄 믿습니다. 



아울러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3 개월간 진행되는 일대일제자훈련을 새로이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했던 

교회에서 첫 수료식을 11 월 17 일에 가졌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라퀫 성도들을 보며 또 하나의 지역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마음에 품습니다. 아직도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 지난 6 일에도 11 명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케냐 북동쪽 지역에서 알샤바브 테러리스트들의 총에 죽으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케냐 

교회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의료사역 - 치유, 회복, 감사 

       10 월 마지막 주에는 의료선교팀이 방문하셔서 10 일간 1,000 명이 넘는 환우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마라퀫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곳인 북 (north) 포콧 지역에서도 

섬겨 주셨는데 선교팀의 사랑과 치료로 많은 분들이 치유 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메세지를 포콧에서 선포한 것이 감사하며, 또한 저희의 비전 중 하나인 

케냐 여러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는 현지인 선교사를 격려하고 그 사역을 단기선교팀과 함께 돕는 선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오랜준비 기간과 재정과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멀고 

먼 아프리카 케냐 오지까지 오셔서 헌신해 주신 의료선교팀 모든 분들께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How then will they call on 

him in whom they have 

not believed? And how are 

they to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And how are they 

to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Romans 10:14) 

Kapchesewes Children’s Home: 새로운 매트리스 “이제 편한 잠을 잘 수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본 “레고” 시간가는 줄 몰라요 



보육원 사역   

      저희 마라퀫 지역에는 보육원이 딱 한 곳 있는데 Kapcheseses Children’s Home 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문화 (culture)가 양부모님이 모두 안 계실 경우 제일 가까운 친척이 남은 어린이를 전적으로 

돌보기 때문에 정말 갈 곳 없는 고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원에 있는 어린이들은 정말 갈 

곳 없는 어린이들 입니다. 매달 미약하나마 저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재정적으로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에 실로암선교센터의 사랑의 

손길로 얼마전에는 여자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실을 만들어주었고, 이번에는 20 개의 

매트리스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된 매트리스가 땅에 내려지자마자 뛰어오르며 온 동네가 떠나가게 

소리내며 웃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그동안의 피곤함이 시원하게 하늘 높이 날아가버리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주님 주신 소명 붙잡고 달려가다 보니 이제 케냐 선교사로서 10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함께 

달려가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기도와 격려와 재정과 사랑으로 케냐 선교에 동참해주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묵상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Merry Christmas!!!             

아프리카 케냐 마라퀫 부족 마을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윤진수, 윤미숙, 기쁨, 사랑, 온유 선교사 가족 올림 

* 더 많은 사역 관련 사진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케냐에 하나님 나라 임하시도록 

2. 마라퀫 지역과 포콧 지역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3. 신학교육 사역을 위해, 그리고 교육 선교 사역과 현지 

신학생들을 위한 부족한 장학금이 채워지도록 

4. 선교사 부모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5. 선교사 가족 (자녀 기쁨, 사랑, 온유) 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요. 

 

* 윤진수 선교사 이메일 주소: mission4mylord@gmail.com 

후원방법: 

수표를 SEED USA 앞으로 쓰시고, 다른 메모지에 

“아프리카  케냐 윤진수 (Joseph Yoon) 

선교사”라고 적으신 후, 수표와 함께 아래의 주소 

(SEED USA)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ED USA    P.O. Box 847, La Mirada, CA 90637 



            

 

               

 

    

     

 일대일제자훈련 수료식 Kalya 지역 교회 주일 설교 (포콧과 마라퀫 접경지역) 

2020 의료선교 사역 

지역: Konyanglil, Kalya, North Pokot, Kapsigoria 

 
 


